
김동리는다솔사가마음에들었다. 고향의자연을사랑했던그는
고향에있는것들이모두있는다솔사가마음에들었다. 한해겨울
을살고나서나중에는그곳에서한참을살았다. 그리고그는그곳
에서‘등신불’을쓰기시작했다.  

“내가 묵는 절간 방문 앞에는 크고 작은 파초가 여러 포기 다른
나무와꽃들을가리듯하고서있었다. 넓은툇마루에나앉아갠하
늘과파초잎만바라보고있노라면뻐꾸기소리, 딱따구리소리, 북
소리, 경쇠소리들마저귀로들려온다기보다파초잎이묻혀다전
해주는듯한착각을일으키곤했다.”

다솔사는신라지증왕503년에연기스님이세운절이다. 전나무
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숲길에 들어서면 어느새 깊은 숲의 호흡이
다가오고간간히들려오는산새소리는숲의깊이를전해온다. 숲
길의끝에서면적멸보궁을둘러싼돌담들이자연스럽게도량으로
들어서게한다. 일제강점기때만해스님을비롯한효당최범술, 변
영태, 변영만, 김범부 등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의‘터’로
썼던대양루가도량맨앞줄에서있다. 적멸보궁에는와불상이모
셔져 있고 와불 너머로 사리탑이 있다. 김동리가‘등신불’을 썼던
안심료는만해스님이독립선언서의초안을작성한곳이기도하다.
고찰들이 대부분 그렇듯 다솔사도 자장율사, 의상대사, 도선국사,
나옹선사등여러선지식들이머물다갔다. 

한국 근대문학을 이끌었던‘무녀도’, ‘등신불’의 김동리
(1913~1995)는 20대와30대의젊은시절을다솔사에서보낸다. 맏
형범부를따라다솔사를찾았던그는만해스님을만나게되고, 만
해 스님과 범부와 주지 범술 스님의 대화중에‘소신공양(燒身供
養)’에대해서듣게된다. 충격에휩싸인그는그때벌겋게달아오
른향로를머리에쓰고, 가부좌자세로소신공양을하는‘만적’(등
신불의주인공)을만들어낸다. 그로부터20여년이흐른뒤에발표

된소설‘등신불’에서만적스님은그렇게소신공양을한다. 
만적스님은자신과자신의어머니로인해집을나가게된이복

동생을찾아나섰다가동생을찾지못한채출가를하게되고, 십년
이지난어느날문둥병에걸린동생을만나게된다. 동생을다시만
난만적스님은눈물을흘리며자신의목에걸었던염주를동생의
목에걸어주고그길로절에돌아와음식을끊는다. 그리고이듬해
봄소신공양을한다. 끊어낼수없는번뇌를짊어진채만적스님의
육신은연기로화했고퍼붓는비로도재울수없었던뜨거운몸짓
은등신불이되었다.    
‘등신불’은 종교를 소재로 다루면서도 실존적인 측면에서 종교
의문제에접근했다는것이특징이고, 짧은줄거리안에서도시간
과공간, 인물과상황의다양한변화를시도하고있다. 또한단편의
속도감속에끝까지여유롭게스며있는‘불교’는이소설의진정한
매력이다. ‘등신불’을집필했던안심료툇마루에앉아보이지않는
방안의김동리를떠올렸다.    

다솔사는키큰나무숲대신차밭으로둘러싸여있다. 신라때부
터있었던차밭은효당스님의손을거치면서더넓어지고깊어졌
다. 밑에서보면도량이차밭을지고있고, 차밭에올라내려다보면
도량은둥지속에안겨있는듯했다. 
차밭을따라올라가면법당의지붕들이산능선이모여있는것

처럼보인다. 푸른잎의차밭때문인지차밭에둘러싸인다솔사는
겨울의한가운데서도그다지앙상해보이지않았다. 차밭을따라
걷다보면도량을모두둘러보게된다. 도량을다보고내려왔을때
후원굴뚝에서는뽀얀연기가솟고있었다. 밥냄새를달고허공으
로날아가는연기끝에는낮달이짙어가고있었다.  

김동리는사는동안다솔사와사천에서 11년을살았다. 그는등
신불외에도많은작품을통해고향과자연, 삶과종교를소설화했
다. 김동리의작품엔단편들이많다. 다솔사에간다면안심료툇마
루에잠깐앉아그의단편하나읽고일어나는것도괜찮을것같다. 
등신불말고도1977년에발표된‘저승새’는절집에앉아읽을만

한단편이다.
글·사진=  박재완기자waniholl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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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속의문화읽기

경남사천시곤명면에위치한다솔사는봉명산군립공원안에있다. 남해고속

도로곤양나들목에서우회전하면다솔사이정표가나온다.

대중교통은사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75번시내버스를타고곤양버스터미널

까지간다.(약25분소요) 곤양터미널에서다솔사까지는택시로10분정도가면

된다.  #문의(055) 853-0283

다솔사 가는 길

차밭에둘러싸인다솔사전경.

다솔사숲길에선산새들이숲의

김동리가‘등신불’을지필했던안심료.

깊이를전해온다

다솔사를오르는숲길.

세계최대의공안집
선문염송15권출간! 
앙산, 향엄, 임제선사의
주옥같은공안이실려
있다. 뿐만아니라선문
사상최초로대원문재현
선사님이한칙도빠짐
없이평하고송하여공안
참구의길잡이역할을
하고있다.

신간! 선문염송 15권

달다전강대선사법어집

원문을새길수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수행자들의정성으로만든자연발효식품
100% 순수국산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경북 영주) 
우리땅에서자란콩으로빚은복메주는, 사람을이롭게하라는
우리조상들의지혜와얼이베어있는순수자연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의존하여만들어지는전통메주는햇살과바람의숨결로
말려지고다양한미생물에의해숙성되는, 하늘의기운을머금은
자연이만들어주는선물입니다.

·국산콩을가마솥에장작불로삶아나무틀에한장한장
정성으로넣어만든수수공공메메주주입니다.

·발효균을인공적으로주입하지않고, 전통 방식그대로
자연발효로띄워서깊고깔끔한맛이납니다.

서울법당: 02)742-0172 대구법당:053)425-3063
포항금강정사:054)261-2231 울산법당:052)211-2161
부산법당:051)514-3566 대전법당:042)862-5539

▶특징

최신한옥기와강판,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사찰(대웅전,요사채,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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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서울울··경경기기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99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00--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11--332277--77669977
전전라라도도 :: 001100--22331111--0011557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새는지붕”때문에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싸게시공해드립니다
자! 이제칼라강판으로해결하세요!!

가장저렴한가격에제일튼튼하고예쁘게단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어디서나출장시공해드립니다)

 


